
미메시스 저 너머 ㅡ 김정범의 형상들 , 

조각가 박상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은 현실의 여인들에게 실망한 나머지 자신이 상아로 
조각한 이상적인 여인상에 반해서 사랑하게 되었다 그 안타까운 정성에 감동한 아프로디테가 . 
그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둘이 결혼을 했다는 스토리.
그리스 신화를 보면 구라가 진짜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픽션인지 역사인지 헷갈리는 건 트
로이 전쟁처럼 신화로 알고 있던 것이 팩트로 밝혀졌기에 더욱 그러하다.
어쨌든 신이 창조한 최상의 아름다운 여인을 모방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한 이 신화는 플
라톤이 주장한 미메시스의 전형을 보여준다. 
미메시스란 신이 만든 원형 그대로의 것을 제외한 무대에서의 춤과 연극 그림과 조각으로 형, 
상화하는 모든 것들은 신이 만든 것의 모방이고 단순한 재현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조각가인 내 입장에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플라톤의 시대 는 지금처럼 다원화된 시대가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이 표현과 (BC427~BC347)
형상의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메타버스 와 의 시대 융합과 통섭의 시대가 아닌가metaverse AI , ?
김정범은 한국에선 도자를 파리의 보자르에선 조각을 전공하였다, .
그러기에 그의 작품이 공예나 일반적 조각 방식으로 치우치기 보단 그 둘을 융합하여 자기만
의 도조적인 작업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어떤 대상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상징으로서의 오브제와 낯선 형태의 
조합과 원색의 회회적 요소가 추가된 새로운 형상성을 보여준다.
더구나 외적으로는 마초적인 질감을 갖고 있는 그의 남성적 이미지에 비해서 작품의 면과 덩
어리에 표현된 회화성은 지극히 여성적으로 보일 정도로 세밀하고 꼼꼼하여 그 테크닉과 집중
력이 놀랍다. 
김정범은 도자를 소성하며 흙과 불과 유약은 물론 조각으로서의 조형성과 재료의 물성을 완전
히 파악하여 자기것화하였기에 아날로그적인 제작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진부하지 않은 그만의 
독특한 은유를 보여준다.
그의 작품에는 닭과 인간의 두상이나 신체의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건축적 형태와의 연결로 
인해 모뉴멘탈적 코드로 읽혀진다. 
김정범의 닭은 마당에서 모이를 쪼거나 소위 치킨으로서의 이미지가 아니라 신화 속 동물로서 
카리스마가 느껴지기도 한다.
현자 의 선하면서도 철학적 시선을 닮은 닭의 눈빛과賢者
몸통에 그려진 코발트의 기하학적 기호 추상의 풍경은 닭이라는 형상에 갇히지 않고 또 다른 , 
심연의 세계로 이끄는 통로이다. 
수 차례 개인전의 작품들과 접시에 그려진 도상과 여인의 얼굴과 말염소 등을 보면 그의 감,
성이 한국적 정서에 머물지않고 유럽적 미감을 갖고있는 듯하다.
사람의 몸에 개의 머리를 그리는 등 데페이즈망적이면서 장난끼 있는 유머도 보인다.
암튼 나는 김정범의 을 보고 나오면서 잠시 즐겁고 신선한 여행을 한 듯한 Beyond "Fly up"
기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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